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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luding Part 1)
     The South Korean television drama series Winter Sonata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ove story,” and some critics say that this drama is merely a pure love story and that 
it does not have social elements. However, when we examine the details of the drama 
carefully, it is proved that the drama apparently has social elements both in the plot and 
in the characters: that is, Winter Sonata shows u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individuals and also the conflict between the forces of society and those of individuals. 
Some characters, such as Yong-Gook, Jin Seok, and Sang-Hyeok, represent social 
elements of order, tradition, power, falseness, coverage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other characters, such as Che-Rin, Joon-sang (Min-Hyeong) and Yoo-jin, keep their own 
individuality, and protest the pressures and the forces of society. And also there are some 
characters, such as Joon-sang’s mother, Sang-Hyeok’s father, and Joon-sang himself, who 
are tortured by the conflict between society and the individual. This paper examines how 
each character shows his or her role in society and as an individual, how some characters 
are tortured by the social forces but at the same time they fight those forces, and finally, 




























「차라리 유진이한테 솔직히 말해 . 그냥 도망 가버려 . 몰랐잖아 . 니들 아무것도 
몰랐던거잖아 .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 모르고 만난 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 ・・・ 
나 너랑 유진이 그냥 헤어진 줄 알았어 .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 나라고 좋을 것 같니 ? 너 
이렇게 유진이 떠나는 거면 그래서 우리 다시 볼 수 없다면 나 너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の最も典型的な行為は、チェリンがミニョンに、「유진이가 날 좀 따라하는게 있어 . ・・・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사람까지 따라 좋아했던 애 라고 . （「ユジンって私のマネをするの。・・・
好きな人までマネされたんだから。 」）、さらに「혹시 민형씨는 누구 닮았다는 말 할 지도 































「앞으로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제일 먼저 폴라리스를 찾아봐 . ・・・폴라리스는 
절대 자리를 옮기지 않아 .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거야 . 앞으로 길을 





























ンに「당신을 좋아하니까 !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 （「好きだから。僕があなたを愛してる
から。」） （第７話）と告白する場面があるが、それは高校時代にユジンがサンヒョクに「내가 





























のであるが、２チュンサンの視力の喪失は、まさに「외형적인 집은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 















の設計をしたことがあるが、それは美しく理想的な家であるにも関わらず、「돈 많이 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만 뒀잖아 .」 （「費用がかかりすぎて不可能」）（第 19 話）であり、実際
に建てるのが困難であるといった「現実的」あるいは「社会的」要因のために「옛날에 니가 
























「내말 좀 들으라니까 . 내말이 맞아 . 믿으면 돼요 ! 뭐가 어렵다 그래～ ! 아이 참 글쎄～ ! 
아가씨 , 나 아무나 붙잡고 이러지 않아요 . 조상님 은덕이 있는 사람만 도에 대한 얘기를 
듣는거란 말이야 .・・・약속이 중요한게 아니지 ! 조상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 아가씨 ,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 나도 잊을 수만 있다면 잊고 싶어 . 준상이에 관한 것들 
하나도 기억 할 수 없었으면 좋겠어 . 근데 , 내가 잊고 싶어도 내 눈이 준상이 얼굴을 
기억해 . 내 가슴이 준상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 내가 














민형씨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할꺼예요 . 민형씨는 나한테서 가장 중요한 걸 가져갔으니까 . 내 














「상혁이가 물어보더라 . 이민형씨 어디가 좋았냐고 . ・・・ 나 대답 못했어 .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 할 수가 있었겠어 . ・・・ 준상이를 보면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 있었어 
그런게 있었어 . 내 마음이 내 심장의 박동이 온통 준상이를 향해 있는 그런 느낌 . “아 
이런게 사랑이구나 이런게 운명이구나 ” 했어 . 준상이 죽고 나서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민형씨 만나고 어느 순간 또 툭・・・ 그러더라 . 얼굴이 같아서가 아니야 . 
그런게 아니야 . 머리 속 생각과는 상관없이 심장이 뛰는 느낌 . 준상이와 있을 때처럼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기분 민형씨가 다시 느끼게 해줬어 .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 
민형씨와 준상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내 마음은 두 사람을 같이 느꼈어 . 이상한 얘기 




































ミニョンは、呆然と海辺のベンチに座りこんでいるユジンに対して、「거기 그대로 있어요 . 




ンは「한 남자가 그림자 나라에 갔는데 다들 그림자들이어서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더래 . 
・・・그래서 그 남자는 혼자 외로웠대 . 그게 끝이야 . （「ある男が影の国に行った。みんな影
だから誰も話しかけてこない。・・・男は孤独だった。おしまい。」）（第１話）という話をする。
その後、ユジンは雪の中でチュンサンの足跡を踏んで歩く「影踏み」をしながら「너 그림자 
나라에서 외롭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 ・・・ 누군가가 니 그림자를 기억해 

























































잘 드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 어떤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 너희들이 예쁜 짓 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 . ・・・세월이 아무리 흘러봐라 . 잊혀지나 . 





約式にユジンが現れなかった時、ユジンに対して「무슨 일이니 ? 말을 좀 해 봐 . 무슨 
일이야 ? 너 엄마한테도 말 못 할 일 있는거야 ? 상혁이하고 무슨 일 있는 거지 ? 그런 거야 ? 
도대체 이유가 뭔데 ? ・・・ 이유가 뭔데 ?!! 상혁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래 ? 뭐라고 할 






「니가 어떻게 상혁이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 니가 이러는 거 상혁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 너 알고 하는거야 ? 모르고 하는 거야 ? 상혁이가 어떤 아인데 니가 걔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 ! ・・・근데 왜 그래 ? 너 혹시 그 이민형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때문이니 ? 그런거야 ?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 십년 넘게 사귄 약혼자도 







深めて行く中でも「저 사람이 준상이니 ? 정말이야 ?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 아무리 

















な」と言い、サンヒョクには「너 정신 똑바로 차려 . 니가 뭐가 부족해서 유진이한테 그렇게 











































































話をかけ、真実を確かめようとする。この時、チヌが「니 아들이 준상이라는 거 나한테 왜 
숨겼니 ? ・・・ 그 애가 혹시 내 아들이어서 그래서 숨긴거니 ? ・・・ 그 애 , 내 아들인거니 ? 
그런거야 ? 그럼 그 애는 누구 아들이니 ? 누구 아들인거야 ?」 （「君の息子がチュンサンだって
ことを、なぜ隠してた。・・・もしかしてチュンサンが私の息子だから黙ってたのか？ ・・・
彼は私の息子なのか？ ・・・じゃあ一体誰の子なんだ。誰の子だ。」）と聞いても、ミヒは 
「너한테 대답 할 필요 없는 문제야 .」 （「あなたには関係ない。」）（第 16 話）と言う。その後
チヌはチュンサンの元を訪ねるが、この時チュンサンが、父親は「하긴 돌아가신 분인거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 ・・・ 두 사람 사이 말려달라고요 .　반대해 달라고요 . 우리 
유진이하고 그 사람 절대 결혼 할 수 없다고요 . 」 （「カン・ミヒさんが訪ねてきました。・・・
２人を止めろと言うんです。反対してほしいと。ユジンと息子は絶対に結婚できないと。」）
とチヌに告げる。そしてチヌも同じく、「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준상이하고 유진이 결혼 













「물에 빠져 죽으려는 강미희씨를 상혁이 아버님이 구하시면서 끝난 사건이었어 . 난 
강미희씨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 강미희씨가 안 된다고 하면 엄마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이야 . ・・・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으려고까지 했겠니 . 나와 너희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겠다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어 . 근데 강미희씨 입장에서 너를 며느리로 

















行為を止めようと奔走し、ユジンにも、「준상이가 살아 돌아오기 전 그때로 다시 돌아 갈수 


















「그동안 몰랐다는 게 이상하구나 . 이렇게 너희 할아버지를 닮았는데 . 내가 그동안 
몰랐다는 게 이상하구나 . 그래 . 그래서 니가 그렇게 내 마음에 남아있었구나 . 준상아 . 









유진이는 아직도 준상이를 사랑하는 거냐 ? ・・・ 유진이 , 준상이한테 보내라 . ・・・ 준상이 
내 아들이야 .」 （「じゃあユジンはまだチュンサンを愛してるのか？・・・ユジンは彼に返し
なさい。・・・チュンサンは私の息子だ。」）（第 20 話）と告げる。さらに、家族の関係が壊
されたと怒るサンヒョクに対して発する、「준상이 미워하지 마라 . 피해자라면 그 애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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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헤어져 . 오래 끌수록 너만 힘들어 . 너도 유진이도 망가지고 괴로워질 뿐이라고 . 니가 
못하겠다면은 내가 말하마 . 유진이한테 내가 직접 말하겠어 . 너희 둘이 왜 결혼해서는 









事故の後遺症に関して、医師から「혈종이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그러고보니까 나 학교 땡땡이 친 거 처음이다 . 남자의 등 밟고 담 넘은 것도 손 잡아 준 것도 







を掴むかどうかは、ミニョンが語った「살다보면 항상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들이 오는 것 














ユジンはミニョンに、「여긴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아요 . 눈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다 달라진 
것 같고 모든게 낯설어요 .」 （「ここは冬が去ったみたい。雪も見られないし。人もみんな変
わったように見える。見慣れません。」）と言い、ミニョンも「나도 그러네요 . 나만 겨울 
속에 사는 거 같아요 . 여기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잘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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